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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이스탄불: 세계의 교차로에 있는 위엄의 도시』는 유럽의 끝이자 아시아의 해안

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탄불 역사서이자 문명의 중심지에 관한 전기이다. 이 도시는 

그리스인들이 설립하여 비잔티움으로,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콘스탄티노플로, 오

스만 제국의 점령으로 이스탄불로 불린다. 나폴레옹이 “만일 지구가 하나의 국가로 

된다면 그 수도는 이스탄불이 될 것이다”고 할 정도로 이 도시는 과거와 현대 문명

의 보고이다. 이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서 축복받은 위치에 있다 보니 알렉산드로

스부터 로마, 오스만까지 탐냈다. 저자 매든은 이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과 교회와 

수도원 같은 화려한 건축물에 관해 기원전 667~2016년까지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

있다. 

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. 1부 ‘비잔티온(기원전 667~기원후 330)’은 ‘장님의 

도시 건너편’, ‘아테네인들을 위한 빵’, ‘로마인들이 가져온 선물’, 파괴와 생존에 대

한 설명이다. 2부 ‘비잔틴 콘스탄티노플(330~1453)’은 새로운 로마 건설, 축복받은 

수도, 서로마 제국 몰락 때의 동부, 유스티니아누스의 도시, 중세 동안의 보고, 비잔

틴의 음모, 재정, 제국의 몰락을 담고 있다. 3부 ‘오스만 콘스탄티노플(1453~1923)’

은 술레이만 대제의 도시, 여성 술탄의 지위, 서구로의 회귀, 유럽의 병자, 제국의 

종말을 설명하였다. 4부 ‘이스탄불(1923~2016)’은 현대가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. 

저자는 현대사는 균형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6년의 군부 쿠데타는 언

급하지 않고, 대신 532년의 니카의 반란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. 


